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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스템, 인도 수출 개시...인도 결핵 진단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 

▶ 현장진단 장비 및 결핵 진단 키트 인도 수출 첫 선적 

▶ 타 지자체 및 인도 중앙보건당국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 기대 

▶ 다양한 감염병 진단사업 확장을 통한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 

 

<2024-03-26> 진시스템이 인도 결핵 진단시장 진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363250, 대표이사 서유진)이 현장 분자진단 장비와 결핵 

진단 키트를 인도에 첫 수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출 진단 항목에는 결핵, 다제내성 결핵이 

해당된다. 이는 진시스템의 분자진단 플랫폼이 다양한 질환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진시스템은 금번 지자체(주정부) 입찰 체결로 실시간 현장 분자진단장비 20대와 결핵 진단키트 초기 

수량으로 6천명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진시스템은 타 지자체(주정부)들 입찰도 현재 진행 중이며, 

추후 연쇄적인 입찰 체결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인도 중앙보건당국의 대규모 입찰이 

재개되면 이번 발주가 참고 사례로 작용해 인도 범정부 결핵퇴치 프로젝트로 이어져 동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단키트는 소모품 특성상 연속적인 발주가 이뤄지며, 사용자 경험의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수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진시스템 관계자는 "금번 수출은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결핵퇴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참고 

사례로, 수출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도 결핵진단키트 수출 첫 단추를 꿰어 인도 감염병 진단 사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향후, 결핵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진단 분야로 적응증을 넓혀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진시스템은 인도 현지 사업 파트너인 제네틱스 바이오텍사와 함께 결핵에 이어 B형·C형 간염 

진단키트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인도 시장 내 결핵 다음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HIV 진단 키트도 개발 완료 후, 품목허가 취득을 진행 중으로 진단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인도의 현장진단기기 



 

시장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5%의 성장이 예상된다. 14억 명의 거대한 잠재시장을 가진 

인도는 최근 경제 고성장, 감염병 증가 및 헬스케어에 대한 인식 확산 등으로 인해 현장 진단기기 

시장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